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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 경로분석

서영숙, 정추영*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A Path Analysis of Influencing Variables on 
Quality of Life for Office worker Middle-aged males 

Young-sook Seo, Chu-yeong Jeong*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요  약  본 연구는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일터 영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4곳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중년 남성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등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s과 AMOS 18.0 
programs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모형의 적합지수는 RMSEA .05, GFI .98, AGFI .94, NFI .96로 나타났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둘째,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β=.60, P<.001)와 사회적 지지(β=.47, P<.001)는 일터 영성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지지(β=.12, p=.002)와 사회적지지(β=.12, p<.001)는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가족지지(β=.10, 
p<.001)와 사회적지지(β=.08, p<.001)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일터 영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and quality of life (QOL) for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as well as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their QOL with the mediation of workplace spirituality. The participants were 
288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 October to 30 November, 2016, through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using PASW 21.0, while 
the AMOS 18.0 program was us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the fitness of the final model was 
determined using RMSEA .05, GFI .98, AGFI .94 and NFI .96.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workplace spirituality, and QOL for the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Second, family support (β=.60, p<.001) and social support (β=.47, p<.001) had 
a direct effect on their workplace spirituality. Third, family support had direct (β=.12, p=.002) and indirect (β=.10, 
p<.001), while social support also had direct (β=.12, p<.001) and indirect (β=.08, p<.001) effects on their QOL. The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workplace spiritual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and QOL of the middle-aged, male offic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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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은 의료과학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화 등
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 남자 69세, 여자 76세에 비
해 2014년에 남자 79세, 여자 85.5세로 증가하였고, 생
애주기의 중년 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1/3을 차지하였
다[1]. 또한 건강한 삶을 반영하는 지표인 건강수명은 
2012년 남자 68.8세, 여자 72.5세로 보고되어 건강수명
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약 10년 정도이며[1], 이 시기의 
건강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의 감퇴로 이
어지며 개인의 전반적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중년기는 40세의 성인기에서 64세까지를 포함하여 노년
기로 가는 과도기이다. 이처럼 중년기의 건강관리 및 생
활관리는 개인의 노년기의 건강과 건강수명, 삶의 질뿐 
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발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2], 중년기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요구된다. 
중년기는 자녀 양육과 부모세대의 봉양, 그리고 사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생애주기 중 가장 왕성

한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3]. 한편 현대사회는 가족계획 
등으로 자녀 양육기간이 단축되어 탈부모기가 장기화되

고[4], 경제 불황과 더불어 기업들의 구조조정, 조기퇴
직, 실직 등을 경험하게 된다[5,6].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적응하는 경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져 중년기는 

가족의 의미와 더불어 일의 의미가 생애주기 어느 시기

보다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년남성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우리사회의 생산 활동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추역할을 담당하므로[3], 중년남성의 삶
의 질은 가족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일터와 관련된 요인 
등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은 1980년대부터 국가의 발전방향과 2000년

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서 국민건강의 중요한 관심사

로 대두되어[4],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삶의 질과 관련요
인을 확인하였다[7]. 지금까지 삶의 질과 관련된 대부분 
연구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과 여성

과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중년 남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시도되었으나 실증적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8].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지지와 친구지지,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
적 요인[6], 불안과 우울, 절망 등의 정서적 요인[4,9], 일

터 영성의 심리적 요인[10,11], 수면시간, 수면의 질 등
의 생리적 요인[9,12]등에 관한 것으로 변수 간의 상관
관계와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
년 남성을 대상으로 일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조사연구

가 부족한 실정으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체

계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국내 중년 남성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고 밀접한 생활공동체이며, 개

인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집단이다[13]. 특히 우리
나라는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 시 하는 문화로 중년남성

의 삶의 질에는 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이 작용하며[8], 
사회생활을 공유하면서 조직문화의 영향이 강하고, 직장 
내 동료, 주변인 등과 집단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중년 남성의 공동체 문화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 국외 선행연구들
[10,11]에서는 직장 내 상호작용과 일에 대한 내면적 의
미부여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일터 영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14], 조직구성원의 일터 영성이 인적자원 개
발 및 유지에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6,15,16]. 일터 영성은 일과 관련
된 환경에서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요인[17]
으로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진다[18]. 특히 현
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으며, 일과 
관련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중년 남성은 대부분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
으므로[13], 일터 영성의 심리적 변수는 중년 남성의 삶
의 질에 기여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중년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19], 일터 영성
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5,20,21]. 또한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일터 영성이 높아지므로[19], 중년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고, 일터 영성은 매개효과로 작용함을 예측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 삶의 질 등의 관련변인을 알아
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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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직장 중년 남
성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일터 영성이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여 

중년 남성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일터 영성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를 외생변수로 하
는 가설된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확

인한다. 
셋째, 구축된 경로모형의 검증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일터 영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중년 남성의 삶의 질

에 관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실제적 자료를 바

탕으로 구축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정도 및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한 공분산 경로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와 U시에 소재하는 300인 이
상 규모의 4곳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년 남성을 편의추
출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각 해당 3개 회사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구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면 날인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응답을 원하지 않
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
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일반적 특성, 가족 지
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본 연구의 추정모수치는 20개 이내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추정모수치의 10배 이상
이므로[22],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부를 배
포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2부를 제외
한 총 278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공변량 구조분석의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가족 지지

가족 지지는 가족구성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

원을 의미하며[20], 본 연구에서는 Cobb[23]가 개발한 
도구를 Kang[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가족 지지
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88이었다.

2.3.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24], 본 연구에서는 Park [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이며,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2.3.3 일터 영성 

일터 영성은 일과 조직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적 가

치를 찾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11], 본 연구
에서는 Roh와 Suh[18]가 개발한 일터 영성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내면의식 
5문항, 일에 대한 소명의식 5문항, 타인에 대한 공감의
식 5문항,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4문항, 자신을 넘어
서는 초월의식 4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
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점수범위
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터 영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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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

를 의미하며[15,23],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도구를 Min, Lee, Kim, Suh와 
Kim [19]이 번안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
형 척도(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신체적 10문항, 심리적 4문항, 사회적 6문항
과 환경적 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범위를 
가지며, 삶의 질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in 등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93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과 AMOS 19.0 programs
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모든 변수는 기

술적 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둘째, 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모
형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²/df, 기초적합지수

(goodness of fit index, GFI)와 조정적합지수(adjust 
goodness of fit index, AGFI), 중분적합지수로 비교적합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표준적합지수
(normed fit index, NFI), 그리고 간명적합지수인 근사오
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구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51∼55세’가 47.5%,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57.9%, 종
교는 ‘없다’가 65.8%, 결혼상태는 ‘기혼’이 80.6%, 자녀
유무는 ‘있다’가 89.6%, 음주유무는 ‘한다’가 70.1%, 흡
연유무는 ‘하지 않는다’가 53.5%로 나타났다. 규칙적 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8)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 45 63 (22.6)
46-50 78 (28.1)
51-55 132 (47.5)
󰀄 56 5  (1.8)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17 (42.1)
󰀄 College 161 (57.9)

Religion
Have 95 (34.2)
Have not 183 (65.8)

Marriage state
Have 241 (86.7)
Have not(single, divorce, or 
separate, widowed) 37 (13.3)

Children
Have 249 (89.6)
Have not 29 (10.4)

Drinking
Yes 195 (70.1)
No 83 (29.9)

Smoking
Yes 130 (46.8)
No 148 (53.2)

Regular exercise
Do 175 (62.9)
Don't 103 (37.1)

Sufficient degree of 
household income 

Lack 63 (22.7)
Appropriate 199 (71.6)
Enough 16 (5.8)

Health status
Good 41 (14.7)
Moderato 136 (48.9)
Poor 101 (36.4)

Duration since job 
(year)

≤ 20 72 (25.9)
≥ 21 206 (74.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Variables    
(N=278)

Variables x1 x2 x3 y
Mean (SD) 3.23 (0.52) 3.04 (0.65) 4.34 (0.87) 3.29 (0.36)
Potential range 1-5 1-5 1-7 1-5
Skewness 0.68 0.14 0.64 1.01
Kurtosis 0.53 1.10 0.72 2.53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78)

Variables 
x1 x2 x3 y

r (p) r (p) r (p) r (p) 
x2 .67 (<.001) 1
x3 .56 ( .004) .55 (<.001) 1
y .53 (<.001) .54 (<.001) .62 (<.001) 1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동유무는 ‘한다’가 62.9%, 가정의 수입 만족도는 ‘보통
이다’가 40.3%,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8.9%, 총 근무기간은 ‘20년 이상’이 74.1%로 나타났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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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와 제 변수 간의 상

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skewness)는 절대값 3을 
넘지 않았고, 첨도(kurtosis)는 절대값 10 미만으로,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변수의 정도와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 삶
의 질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 지지의 정도는 3.23점
/5점,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3.04점/5점, 일터 영성의 정
도는 4.34점/7점, 삶의 질의 정도는 3.29점/5점으로 확인
되었다[Table 2].
또한 가족 지지는 사회적 지지(r=.67, p<.001)와 일터 

영성(r=.56, p<.001), 삶의 질(r=.53,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r=.55, p<.001)와 삶
의 질(r=.54, p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 일터 영성은 
삶의 질(r=.62, p<.001) 간의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Table 3]. 
본 연구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검증 결과, 모든 변수 간

의 상관계수가 .73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55-.61로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17-1.79으로 기준
인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4.3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

계수 추정치, 효과분석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지수는 χ2값을 일반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은 
χ2=0으로 나타나 완전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x2/df=.000, RMR=.000, GFI=1.00으로 나타나 x2/df값
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의 모델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또한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가족 지지는 일

터 영성(t=6.45, p<.001), 삶의 질(t=3.04, p=.002)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
(t=6.30, p<.001), 삶의 질(t=3.72, p<.001) 간의 경로계
수가 유의하였다. 또한 일터 영성은 삶의 질(t=7.72,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Table 5].

Table 4. Goodness for fit tests
                    (N=278)

Goodness x2/df RMSEA GFI AGFI NFI
Hypothetical path 

model .000 .000 .99 .94 .9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AGFI=Adjust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x2/df<3; RMSEA<.05; CFI>.90; AGFI>.90; NFII>.90.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p<.001
Fig. 1. A path diagram of the study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278)

Parameter Direct effect 
β (p)

Indirect effect 
β (p)

Total effect 
β (p)

x1 → x3 .60 (<.001) .60 (<.001)
x1 → y .12 (<.001) .10 (.002) .22 (<.001)
x2 → x3 .47 (<.001) .47 (<.001)
x2 → y .12 (<.001) .08 (<.001) .20 (<.001)
x3 → y .17 (<.001) .17 (<.001)

x1=Family support; x2=;Social support; x3=Workplace spirituality; 
y=Quality of life.

가족 지지는 일터 영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 지지가 
일터 영성의 직접효과는 .60(p<.001), 삶의 질의 직접효
과는 .12(p=.002), 일터 영성이 매개되었을 경우 
.10(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과는 .22 
(p<.001)로 상승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일터 영성의 직접효과는 .47(p<.001), 삶의 질의 직접효
과는 .12(p<.001), 일터 영성이 매개되었을 경우 
.08(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 효과는 .20(p<.001)
로 상승되었다. 또한 일터 영성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는 
.17(p<.00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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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각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
었으며, 이들 변인들 중에서 삶의 질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은 일터 영성이었고, 다음으로 가족 지지
와 사회적 지지의 순이었다. 이들 변인은 삶의 질을 45%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일터 영성의 효과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수
는 일터 영성을 39% 설명하였다. 특히 일터 영성은 가
족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분 매

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5.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직장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
를 파악하고, 일터 영성이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와 삶
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시도하

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근거로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개념적 기

틀을 구성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로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여,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경

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

지, 일터 영성이었다. 이는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및 일
터 영성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터 영성은 가족 지지와 사회
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대상자의 일터 영성은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

임이 확인되었다. 
먼저,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한 결과[4,8]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서 가족 지지가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된 결과는 중년기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급

변하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여 진

다. 중년기는 자녀들이 친구와의 밀접한 교류로 부모로
부터 심리사회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부모세대의 사망 
등으로 역할 상실감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중년 남성 자신보다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
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

된 결과[25,26]로 보여 진다. 
한편 중년기는 가정, 직장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면

서 다양한 내·외적인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해야 하고, 
동료와 후배들 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긴장과 불안을 겪고 있다. 이때 가족구성원
의 정서적 지지가 대상자의 내외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중년 남성은 가족의 
구조가 안정적이고 가족 기능이 원활할 때 정서적 친밀

감을 형성하고, 상황 및 발달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인식하므로[8]중년 남성은 가족으로부터 안정을 
얻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인적 관계와 지원 정도, 

정서적 유대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인적 자

원이 풍부할수록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

게 되고 개인의 사회적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12]. 따라서 중년 남성의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
는 삶의 질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고 보여지며 중년 남성

의 삶의 질에 긍정적 자원을 강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본다. 
일터 영성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

은 일터영성이 삶의 질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연구결과

[18,27]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터 영성은 일터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심리적 의미로, 
일터 영성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에 대한 내면, 일에 대한 
소명, 타인에 대한 공감,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등이 
향상되어 결국 개인의 삶의 질뿐 만 아니라[18], 조직적 
차원에서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 효과성에 기여하게 된
다[28]. 특히 중년 남성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으며[21], 또한 생산성의 발달과업이 중요한 시기이므
로, 자신의 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삶의 질에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지와 친구, 동료 등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일터 영성
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을 고려한 
다각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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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상자의 일터 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
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이었으며, 가족 지지와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일터 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일터 영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중년 남성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6]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
년 남성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에서 일터영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중재 요인으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년남성의 가족 지지
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
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일터 영성을 위한 
개입뿐 만 아니라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남성
의 일터 영성의 정도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관리자는 가
족과 사회적 영역을 사정하고, 각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자는 대상자의 가족과 일터 영역에서 개선 가능

한 자원과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주변인, 일터 영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지지와 일터 
영성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높으므로, 이에 대해 우선
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터 영성에 영
향을 주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중년 남성의 일터 

영성을 위한 전략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초로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모형구축

을 통해 가족, 주변인과 일 요인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였으므로, 중년 남성의 직무조직의 인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지
역과 직장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년 남성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하여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경로모형으로 제시

함으로써, 직장 중년 남성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족 지
지와 사회적 지지, 일터 영성이 삶의 질에 직접효과가 나
타났으며,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일터 영성에 직접
적 효과와 삶의 질에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일
터 영성은 가족 지지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관계에

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직장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연

수 및 건강 교육 현장에서는 일터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

할 필요가 있으며,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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